
안희정은 유죄다! 

위력에 의한 안희정 성폭력 사건, 대법원의 정의롭고 엄중한 판결을 촉구한다!

담양인권지원상담소장 백영남

   지난 2018년은 정치인들에 의해 자행되어 온 권력형 성폭력 사건들이 사회 곳

곳에서 피해자들의 용기로 드러나게 된 한 해였습니다. 그 중에 2018년 3월 5일은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자신의 정치권력을 이용하여 정무비서인 김지은씨에게 8개월 

동안 상습적으로 저지른 성폭력을 김지은씨가 끝장내는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촉발

된 정치계의 미투운동은 전남지역의 안병호 전함평군수와 유두석 장성군수에 의해 

성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들에게도 불씨를 당겨 오랫동안 드러내지 못하고 살아온 성

폭력 사건을 가슴속의 분노와 함께 사회에 낱낱이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

붙은 여성들의 힘은 제 2의 김지은이 되어 전국으로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편견과 기득권을 공고히 하고자 하는 정치권 

세력들의 동맹과 더불어 언론의 피해자들에 대한 선정적이고 무분별한 공격은 피해 

생존자들의 일상을 두려움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안희정 전도지사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가해자와의 불륜과 안지사에 대한 불만세력의 공작으로 몰아갔고, 안병호 

전함평군수 성폭력사건은 작정하고 선거에 떨어뜨리기 위한 공작이고 상대후보가 

매수한 미투에 편승한 정치적 음해세력이라고 몰아갔으며, 유두석 장성군수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 사실과 무관한 피해자의 웃는 사진을 SNS에 전파하면서 저렇게 피

해자가 웃고 있는데 성폭력 당한 사람의 얼굴이 맞냐며 마치 우리 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대응 매뉴얼이라도 있는 것처럼 각기 다른 성폭력 사건들을 똑같이 왜곡하고 

축소시켜 나갔습니다. 

   이와 같은 성폭력 사건은 우리 사회와 정치지도자들의 낮은 성평등 의식을 여실

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치지도자들의 낮은 성평등의식은 사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집무실과 같은 공적인 영역에서조차도 여성들을 함께 일하고 함께 성장하는 동료가 

아니라 성적인 도구로 바라보며 자신의 정치적 권력으로 여성을 지배하고 이용하며 

성폭력과 같은 반인권적인 행동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정치

지도자들의 행동이 우리 사회의 여성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여성에 대한 차별의 문

화와 폭력의 문화를 공유하고 확산시키는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권의 뿌리 깊은 성차별과 성

폭력을 끝장내기 위해서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 사회가 결단을 내려야할 때입니

다. 우리사회의 여성에 대한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문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의롭

고 엄중한 대법원의 판결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성폭력 생존자에 대한 상처가 치유

되고 회복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한 

수많은 사건의 생존자들에게 당신의 잘못이 아니었다고 이 사회가 응답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정치권의 권위주의적이고 성차별적인 정치

가 개혁이 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반성폭력 운동의 역사가 퇴보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대법원의 안희정 사건에 대한 유죄확정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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